


  언어에는 세상의 모든 사물, 모든 일, 모든 생각과 느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의 

화려함도, 명증함도, 건조함도, 경박함도 모두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세상의 

거울입니다. 언어는 잘 사용하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얻을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그 

순간의 실수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언어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은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세치 혀의 중요성과 함께 적절한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경계를 남겨주셨던 것이지요. 

나오는 마음의 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매번 후회하면서도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가슴을 치면서도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남들이 

내 뜻을 다 헤아려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말로 

돌아가며,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말을 제어하고 

때로는 적확한 말로 내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주 우리의 말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은 2020년 6월에 선정되어 7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을 때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소리 없이 국민 국어문화 개선의 기치를 쳐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비말의 확산과 물질별 바이러스 

잔류 기간에까지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게 옮을 수 있고 또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과 글의 문제, 우리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여러분의 도우미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

박  철  우












